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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사망자와 생존자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survival versus death related Influenza A(H1N1) 2009 in Korea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역학조사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유행단계에 따라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최초 

환자가 발생한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는 모든 확진환자에 대해 추정 감염경로 및 소규모 집단 발생 

사례를 파악하는 전수 사례조사를 통하여 확산방지 대책에 활용하였다. 8월 이후부터는 사망자를 포함

한 중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중환자의 임상적·역학적 특성을 파악해 왔다. 이때 신종인플루엔자 

중환자는 유행 초기에는 단순 폐렴으로 입원한 경우도 포함하였으나, 10월부터는 임상증상이 심하여 중

환자실에 입원하거나 기관삽관이 필요하거나, 뇌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그간 발생했던 중환자의 역학적 특성이 발생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어, 12월 7일 이후에는 

사망자에 대하여만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례조사서도 간략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2009년 12월 

7일까지 보고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중환자를 대상으로 사망자와 생존자별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

과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첫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가 확인된 후, 12월 7일까지 총 196명의 중환자 

사례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이중 140명이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사망자로 확인되었고 39명은 완전히 

회복하였다.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첫 사례는 26주에 있었으며, 사망자는 32주에 처음으로 발생하

였다. 이후 41주부터 중환자 및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44주에 가장 높았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사망자에 비하여 중환자에 대한 사례조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일률적인 비교

는 어렵다(Figure 1).

  사망자와 생존자간 성별 분포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은 사망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타 질환으로 입

원 중 진단받은 경우도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만성질환자의 분포도 사망자에서 유의

하게 높았다. 연령, 만성질환 등을 포함한 고위험군도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증상 시작

부터 항바이러스제 투약까지의 기간도 사망자가 생존자보다 길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

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여부, 확진 전 투약 여부는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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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분석은 사례조사가 이루어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

다.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환자의 중증 임상경과나 사망과 연관된 요인 등 또 다른 요인은 보다 정교한 

연구 디자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파악된 결과를 보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인 만성질환자 및 65세 노인층에 대한 백신접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들 집단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

에 내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